
오늘(2026.10.2) 환율로 계산하면

100만원 들고 떠나면,
며칠 지낼 수 있을까?

스페인

7.6 일

일본

10.3 일

미국

5.3 일

영국

5.3 일

중국

18.8 일

같은 100만원인데 3.5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.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들고, 사람들의 여행을 바꿀까요?

고등학교 AI 융합 탐구 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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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의 질문

여행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?
여행자의 하루를 정해 놓고, 그 나라 물가로 값을 매겼습니
다.

🥐 아침 슈퍼에서 빵 · 우유 · 바나나

🍔 점심 패스트푸드 세트 🍝 저녁 괜찮은 식당 1인분

🛏️ 숙소 1박 ☕ 카페 1잔 🚇 대중교통 5번

🚕 택시 1번(5km)

물가: Numbeo(전 세계 사람들이 입력한 물가 사이트), 2026-10 · 숙소는 원룸
월세 ÷ 30으로 대신함

예: 스페인, 2025년

하루 86.63유로

× 환율 1,605원 (2025년 평균)

= 하루 13.9만원

100만원 ÷ 13.9만원 = 7.2일

한 줄 정리 여행비 = 환율 × 현지 물가. TVI는 "100만원으로 며칠?"을 센 숫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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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의 질문

20년 전보다 해외여행이 비싸졌을까?

함정: 돈의 가치도 변한다

2005년의 100만원은

157만원
지금 돈으로 이만큼입니다.
한국 물가가 20년 동안 57% 올랐
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'지금 돈 가치'로 맞
춰 다시 셌습니다(실질).

2005 → 2025년, 100만원으로 머무는 날의 변화

그냥 100만원(명목) 지금 돈 가치로 맞춤(실질)

스페인
−48%

−18%

일본
−17%

+31%

미국
−55%

−30%

영국
−43%

−10%

중국
−59%

−35%

← 비싸짐 싸짐 →

한 줄 정리 돈의 가치까지 따지면 일본만 오히려 싸졌습니다. 일본 물가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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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의 질문

여행이 싸지면, 사람들은 정말 더 갈까?

예 (10% 싸지면 출국자 +12%)
다섯 나라 평균 TVI가 좋아진 해에 한국인 출국자도 늘었습니다.
해마다 변화의 62%를 이 관계 하나로 설명합니다.

어느 나라로 가느냐?

거의 관계 없음
원화가 약해지면 모든 나라가 함께 비싸지니까, 그중 어느 나라를
고를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.

점 하나 = 한 해 (코로나 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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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을 가느냐?

한 줄 정리 여행을 '가느냐'는 돈이 정하지만, '어디로'는 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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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의 질문

환율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?
그 나라로 간 사람의 비중이 1년 전보다 얼마나 변했나 · ■ 환율로 예상한 변화 ■ 실제 변화

일본 · 안전

2011 동일본대지진 · 원전 사고
서울신문 2011-05-03 · 평소의 4.0배 빗나감

−1%

−64%

일본 · 감정

2019 수출 규제 뒤 불매운동
서울신문 2019-09-18 · 평소의 3.7배 빗나감

−6%

−62%

미국 · 제도

2008.11 미국 무비자 입국 시작
외교부 공지 · 평소의 2.4배 빗나감

+1%

+35%

한 줄 정리 경제 논리는 평소를 설명하고, 사건(안전 · 감정 · 제도)은 예외를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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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의 질문

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나?
TVI 앱 · 인터넷 없이도 열립니다

1 오늘 환율로 내 여행 예산 계산

2 항공권 · 숙소 · 관광지 예시 고르기

3 "환율만 바뀐 세상" 같은 20년 실험

4 사건 퀴즈와 기사 원문 링크

jwj-nick.github.io/high1/tvi/

한 줄 정리 탐구 결과를 "읽는 것"에서 "직접 만져 보는 것"으로 바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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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경제 논리는 평소를 설명하고,
사건은 예외를 만든다

알아낸 것

· 돈의 가치까지 따지면 20년 동안 일
본만 싸졌다

· 싸지면 해외여행은 더 간다(변화의
62%)

· 어느 나라를 고를지는 돈만으로 정
해지지 않는다

한계

· 나라당 자료가 5~16년뿐이다

· 원화가 약할 때는 경기도 나빠서, 돈
때문인지 소득 때문인지 완전히 나누
지 못했다

배운 것

· 명목과 실질은 다르다

· 데이터의 함정은 직접 열어 봐야 보
인다

· AI에게는 한 조각씩 시키고, 맞는지
는 손 계산과 원문으로 확인한다

자료: Numbeo.com · 한국은행 ECOS · World Bank · 한국관광 데이터랩 · 기사 원문(서울신문, 외교부)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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